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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심의민주주의 실험 

전 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한 세기 조금 넘도록 짧은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참정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정치에 대한 신뢰도나 관심이 유례가 없도록 낮아졌다. 이에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근자에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시민 배심원제가 활발하게 발달해 있고. 또 한 가지 역동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 

컨퍼런스인데,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목적적 활동만 주의한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행사였던 시민 국회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며, 요사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시민의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으나, 환경 단체들이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기타 크고 작은 심의민주주의의 여러 형태들이 나름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면이나 대표성 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이 때에, 정책결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심의민주주의가 전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접어 버리거나, 혹은 이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